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. (우측상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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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후원원안안내내

표표지지이이야야기기 :: 좌상단 : 시각장애인 단풍페스티벌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하 습니다.

우상단 : 여성시각장애인들이 문화탐방 행사 중 낙농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

하 단 :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의 직종으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.

시각장애인을 만나면

테마기획희망을 찾아서

"붉게 물든 저녁노을이

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군요"

상명 학교 교정에서 긴 생머리의 학 2년생 시각장애 1급 강신혜

학생과 그녀의 안내견‘미래’를 만났습니다. 1학년 1학기 때는 과수석

을 했고 2학기에는 3등을 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녀에게 선

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은 전혀 장애가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. 최

근에는 상명 학교 개교기념 행사에서 '우수 인재상'을 받았고, 한국시

각장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. 공부를 하는데 어

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녀는“국어교육학과라서 고어나 한자가 많

이 나오는데다 공부할 양이 점점 많아져서 어렵지만, 요청하면 교수님

들께서 수업 내용 파일을 잘 주시고 함께 다니는 도우미 학생들도 필

기를 도와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”고 말하 습니다. 그녀는 그

렇게 받은 주위의 도움을 일주일에 한 번 맹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

치며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. 왜 꼭 일반학교의 교사가 되려고 하느

냐는 질문에는“물론 맹학교 교사가 생활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조건

에서 볼 때 더 편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전 제 한계를 시각장애라는

틀에 넣어서 단정짓고 싶지는 않아요”라고 단호히 말하는 그녀의 말

속에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. “노력해서 안되는건 없어

요!”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 속에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장애는 문제되

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엿보 습니다.

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‘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만의 고유 업종’

이라고 판결하 습니다. 모든 사람이 안마업을 할 권리가 있으나 시각

장애인은 안마업이 아니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에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

유를 넘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의 판결

문도 발표하 습니다.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래도

살만하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.

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?

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. 헌재 판결 후 불법 안마행위자들은 또 다시

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, 여전히 불법 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

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상징적 합헌과는 달리 정부는 실질적인 지

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. 국민들은 TV에 비쳐진 시각장애인들의

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시각장애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

하실 것입니다. 하지만 요즘 시각장애인계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마냥

기쁘지만 않다는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시각장애인들도 안마

외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.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렇게들 하

고 있습니다. 시각장애인에 한 보다 궁극적인 직업 책이 절실합니

다. 시각장애인들은 정부의 궁극적인 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

“시각장애인들도안마외다른직업을갖고싶어합니다.”
상명 학교국어교육학과시각장애1급 강신혜학생

"노력해서안되는건없어요!"

시각장애인을 할 때 '본다'라는 말을 의식적으로

피하거나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말을

낮추어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듯한 언행, 또는 지

나친 친절은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를 만들

기가 쉽습니다. 평소와 같은 기분으로 자연스럽게

말을 건네 보세요.

예를 들어 "당신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…."

보다는 "붉게 물든 저녁노을이 오늘 따라 더욱 아

름다워 보이는 군요."라고 말한다면 더욱 멋지지

않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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